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87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to conduct the survey. Then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gure out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Baron and Kenny suggested in 1986,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is conducted 

to measure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grit, happiness 

and creativity. Second, happiness exert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The results suggest that grit as well as happines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middle school students'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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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중국 중학생의 그릿, 행복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

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중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각 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

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

복감은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창의

성을 높이기 위해 그릿과 함께 행복감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그릿, 행복감, 창의성 성향, 중국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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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의성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이다. 창의성이 청소년이 성공을 이루는 핵심 능력이자(Florida, 2002), 미래교육에서 추구하

는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창의성 개발이 각 국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의 창의성의 중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Minister of 

Education of Korea(2015)가 초등학교부터‘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중

국 교육부도 교육사업十三五발전계획(The 13th Five-year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2017)에서 초등학교부터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혁신의식의 유발을 중시

하고 창의적 인재의 양성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중학생의 

창의성 발달 현황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창의성 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Ren, 2017; Xu, 2019), 그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 등 창의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

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 등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Amabile(1990)은 창의성에 대해 새롭고 유용한 발상이나 문제 해결방법 등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Nicholls(1972)는 창의성이란 뛰어난 사람들만이 가

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양적인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Plucker, Beghetto, & Dow(2004)는 창의성을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고 유용한 것

으로 지각될 수 있는 산물을 창출하는 과정, 적성,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주장한다. 창의성에 

대해 현대적 접근인 Sternberg & Lubart(1991), Urban(1990)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ernberg & Lubart(1991)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지적인 측면(사고의 유창성을 비

롯한 일반적인 지적능력), 인지 형태적 측면(사고과정이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과 인성

/동기측면(융통성, 인내, 모험심, 도전정신, 성취동기 등)으로 나누고 창의적인 사람은 이 세 

가지 측면의 특성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진다고 했다. Urban(1990)은 창의성을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의 결합이라 주장했으며, 인지적인 요소로 일반적 지식과 생각기

반,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기반과 생각 및 작업 기능, 확산적 사고와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정의적 요소로 초점 맞추기와 과제집착력, 개방성과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동기 및 동

기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창의성을 정의하는데 창의적 인간의 성격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다. Guilford(1959)

는 창의적 인간의 성격 특성으로 독립성, 자율성, 자기긍정성, 자기수용성, 모험성, 용기,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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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 상황 적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Piirto(1992)는 양성 성향, 상상력, 통찰성, 개방성, 민

감성, 끈기, 융통성, 모험하기, 자기효능감,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참을성, 의지 등을 창의

적 인간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Cho, Ahn, & Han, 2005). Williams(1990)는 창의적인 사람이 

행동적 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도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호기심, 상상력, 도전심, 

모험심의 특성이 포함된 창의적 성향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창의성의 

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창의성의 영향요소 및 작용 기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정, 학교 등 환경적 요인(Hah, 2013; Jang & Cho, 2010; Kim 

& Choi, 2014; Kim, 2010; Liu, Zhang, & Zhang, 2013)과 동기, 기질, 자기조절력, 마인드셋, 

성격, 그릿 등 개인 내적 요인(Kang & Hyun, 2004; Kim & Jo, 2016; Kim, 2005; Lim, 2017; 

Paul & Elder, 2009; Sternberg, 1988)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 내적 특성 중 비인지적 요인

을 중심으로 창의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내적의 특성에 주목을 하고 

내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창의성 또는 창의적 성향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인 내적변인 중 끈기 있게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

구하는 그릿(Grit)의 창의성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Lee, Lee,  & Tak, 2017). 

그 이유는 그릿이 무엇을 성취하거나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심리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긍정적 역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Bowman, Hill, Denson, & Bronkima, 2015; 

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그릿은 2007년 미국심리학자 Duckworth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이후 각 영역에서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또한, 그릿은 미국 교육부 핵심역량으로 지정되면서(Shechtman, DeBarger， 

Dornsife, Rosier, & Yarnall, 2013),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을 위한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도 

인정받고 있다(West, et al., 2014). 그릿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열정과 인내이

며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흥미 일관성은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바

꾸지 않고 유지하는 특성이며, 노력 지속성은 긴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특

성을 말한다(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은 학업수행, 학습동기, 성취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심리적 자

본 및 삶의 만족도, 주관행복감을 높이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증진 등 다양한 역

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Datu, Valdez, & King, 2016; Jiang, Jiang, 

Du, Gu, & Sun, 2018; Lim, 2017; Singh & Jha, 2008). 우수한 인격 특질인 그릿이 지능, 적성, 

재능보다 성취에 더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Cho, Kwon, & Jung, 2017). 그릿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탁월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 특성의 하나로(Duckworth et al., 201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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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그릿을 창의성과 관련지어 연구를 시작하면서 창의성 관련 주요 변인으로 이유가 되

고 있(Je, 2018; Lim, 2017; Pyo, 2018).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면, 일반적으로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내적

동기나 흥미가 제시되고(Amabile, 1996), 장기간에 걸쳐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여러 좌

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 등의 정신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

(Csikszentmihalyi, 1996; Ivcevic & Brackett, 2014; Lim, 2017)에서 그릿과 창의성은 상호 관

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릿이 포함하는 목표 실현을 위한 관심의 유지

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지속성 등이 창의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Hah, 2003; Sternberg 

& Lubart, 1991)은 그릿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Lim(2017)

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과 창의적 성향, 창의적 사고는 서로 정

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그릿이 창의적 성향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Pyo(2018)는 그릿은 학문적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학습몰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학문적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

과들을 통해 그릿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창의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Sternberg & Lubart(1991, 1996)의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의 관점을 통해 그릿

과 창의성 간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Lim, 2017). 투자이론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은 

불확실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그것의 가치를 자신과 주변에 설득

하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성과를 취한다. 이런 투자과정은 장기간의 노력, 인내, 전략 등이 

요구된다. 그릿은 투자이론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

다(Lim, 2017). 다시 말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계속 흥미를 유지하고 열정을 잃

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릿은 결국 창의적인 사고와 몰입을 통해 아이디어를 산출하

게 되는 창의성 발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Je, 2018).

최근 창의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 측면

에서 효과와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Je, 2018).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은 비슷한 개념으

로 창의성과 같이 모두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변인이다. Yun & Yoo(2015)는 일상적 창의성

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Jung(2014)은 일상적 창의성

이 긍정적 문제해결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긍정심리

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긍정정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행복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White(1990)는 교육의 목적이 바로 학습자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행복감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자 긍정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 Diener(1984)는 행복감이란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삶에 대한 만족도와 



224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0.No.2.

삶의 질)와 정서적 경험(높은 긍정적 정서와 낮은 부정적 정서)으로 이루어진 다면적 구성체

라고 하였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사회관계를 

맺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Fredrickson, Mancuso, Branigan, & Tugade, 1999). 

어린 시절 행복감을 많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개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Yang, 2008). 최근 학생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

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행복감이 학생의 생활 속 여러 측면에 긍정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Kim(2011)은 행복감은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작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적, 지적, 신체적 혜택을 한껏 누리게 해준다고 하였다. 행복감은 즐거움을 인

식하고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긍정적 정서를 일컫기 때문에 특히 창의성이 정의적 특성과 

관계를 가지며(Shin & Koo, 2010), 행복감은 모든 것에 있어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높은 행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의적 성격을 보이며, 독창성, 대안적 문제해결능

력, 모험적 자유추구와 같은 일상적 창의력이 높았다(Shin & Koo, 2010). 중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상적인 창의성 행동과 주관적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

견했으며(Yan，2019), Park(2013)의 연구에서도 행복과 창의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yubomirsky, King, & Diener(2005)의 연구에서도 행복과 긍정적 정서가 

모두 창의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의 정서적 요소인 긍정정서는 정보의 통합과 

인지적 융통성을 촉진시키고 더 포괄적인 사고를 유발하며,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은 부정정

서가 높은 사람보다 창의성 검사 점수가 더 높았다(Fredrickson, 2001). 즉, 행복감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서상태가 창의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인 정서상태는 창의적 사고를 향

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Conner & Silvia, 2015; Fredrickson, 2001; Zhang, Ding, & Wang, 

2017). 이상에서 보듯이,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행복감이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릿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Duckworth，Quinn, & Seligman(2009)은 그릿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Singh & Jha(2008)도 그릿과 삶의 만족도, 행

복감 그리고 긍정적 정서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장기 목표를 이끄는 대

표적인 힘인 그릿을 통해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이어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충분히 체험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

력이 강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개인의 성장과 진보를 느끼게 되

고 주변의 지지와 칭찬을 받으면서 자존감, 자아효능감, 성취감도 늘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

복감이 향상되게 된다. 즉, 장기간의 목표 추구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그릿

을 통해 비교적 높은 안녕감을 유지하게 된다(Duckworth & Gross, 2014). 그릿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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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된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Cho, 2017),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o, 2017; Kim, 2018; Park, Pyo, & 

Kim, 2019; Salles, Cohen, & Mueller, 2014).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릿과 창의성, 그릿과 행복감,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는 정

적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릿은 행복감을 통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아쉽게도 중국 중학생 대상으로 창의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니 그릿과 행복감을 영

향요소로 진행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태이다.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흔하지만 그릿

은 최근 몇 년 새롭게 나오는 연구주제로 중국에서 이를 창의성과 같이 본 연구는 찾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릿과 비슷한 개념인 끈기와 자아탄력성(Ha, Lim, & Hwang, 

2017)은 직원의 창의성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창의성에 예측력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다

(Wang & Zhang, 2017). 

중학생 시절은 창의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여러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중학생 시절은 창의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밝히고 있다(Hu, Hu, & Han, 2006; 

Wo, Wang, Liu, & Lin, 2009). 중학교 이후의 개인의 창의적 수준은 중학교 시절에 나타난 

창의성 수준에 달려 있다는 연구 결과(Dong，1993)는 중학생 시절의 창의성 육성의 필요성

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사회비교 의식이 강해져서 외부의 평가와 경쟁에 신

경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창의적인 과제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Eccles, Midgley, 

& Adler, 1984; Rosenholtz & Simpson, 1984). 또한, 사춘기의 중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

하며 창의적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창의적인 동기 향상도 어려운 시기이다. 중국 중학

생들의 '中考'(고등학교 입학시험)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수 방식은 표준적이고 통일적

인 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의 확산적 사고를 증진시키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Xu, 2019).

중국과 한국은 이웃나라로서 모두 동양권에 속해서 전통적으로 유사점이 많고 역사적, 문

화적, 교육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높은 교육열로 학생들이 

큰 학업부담을 겪고 있어 창의성 발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

심리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먼저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 그릿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중학생의 그릿, 행복감과 창의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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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W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3학년 학생 305명에 대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를 제외하고 2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남학생이 172명, 여학생이 115명이었으며 1학년 74명, 2학년 81명, 3학년 132명이었다. 

중국 산동성 W시는 한국의 창원시나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로 연구대상이 되는 중학

교는 일반 사립 중학교이다. 

2. 측정도구

가. 그릿 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et al.(2007)이 개발한 그릿 척

도를 중국 학자 Xie, Wang, & Zhao(201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번안한 척도의 신뢰도

는 .76이었으며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릿 척도는 노력지속성 6문항(예: 나는 시간

이 아주 오래 걸리는 목표를 달성한 적이 있다)과 흥미일관성 6문항(예: 나의 관심사는 매년 

달라진다)의 2개 하위요인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73이었으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각 .72와 .69였다. 

나. 행복감 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 척도

(SWLS)와 정서적 측면에서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ANAS-R)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SWLS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완전히 그렇다: 7점까지)로 되어 있

다. 정서적 요소에 해당되는 PANAS-R은 Watson, Clark, & Tellegen(1988)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중국 학자 Qiu, Zheng, & Wang(2008)이 번안한 것으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나타내

는 각각의 단어에 대해 본인이 지난주에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응답하도록 측정했다.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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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각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신뢰도는 

.73, 긍정정서는 .79, 부정정서는 .77, 전체 행복감 척도는 .74였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 점수

는 삶의 만족도의 z점수와 긍정정서의 Z점수를 더한 후 부정정서의 z점수 뺀 후 얻은 점수

이며(Thrash, Elliot, Maruskin, & Cassidy, 2010),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 창의성 척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in & Wang(1994)이 Williams(1990)에 

의해 개발한 창의적 성향 진단 척도(Creativity Assessment Packet)를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창의적 성향 진단 척도는 모험성(예: 새 게임이나 활동을 탐색하는 건 나에게 재미있는 일이

다), 호기심(예: 나는 남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묻는 것을 좋아한다), 상상력(예: 나는 인간

이 200년 전에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전심(예: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4개 하위요인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

양식은 Likert 3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분적으로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79였으며, 하위요인인 모험성은 .59, 호기심은 .66, 

상상력은 .62, 도전심은 .67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설문조사방법을 담임교사들에게 설명한 후 2019

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에 걸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설

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그릿,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oble test와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붓스트랩 표본 값은 5000개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환률 검사는 BC법(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때 신뢰구간 내 간접효과 상하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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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그릿,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 및 기술

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그릿, 행복감, 창의성 간의 관계(N=287)

그릿 행복감 창의성
그릿 1.00 　 　
행복감 .37** 1.00 　
창의성 .23** .20** 1.00

M 3.20 -.02 2.33
SD .67 2.00 .24
최대 4.83 4.40 2.80
최소 1.25 -6.64 1.50
왜도 -.10 -.37 -.61
첨도 -.13 .01 .32

  

    
** p<.01 행복감은 z점수로 변환한 후의 수치임

변인들의 왜도의 범위는 절대값 .01에서 .61, 첨도는 절대값 .01에서 .32으로 정규성의 전

제조건(왜도는 절대값 2이하, 첨도는 7이하, Finch, West, & McKinnon, 1997)을 만족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릿과 행복감(r=.37, p<.01), 그릿과 창의성(r=.23, p<.01)간에는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행복감과 창의성(r=.20, p<.01)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되며, 3

단계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

향력이 2단계보다 감소하여야 한다(Moon, Park, & Lee, 2016). 이때 매개변인이 추가된 모형

인 3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서 더 이상 유의하

지 않으면 이를 완전매개라 하고,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면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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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매개라고 한다(Lee, Do, & Song, 2016). 또한, 본 연구에서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값(tolerance)을 살펴본 결과, VIF값은 모두 10이하였

고 공차값이 0.1보다 크게 나타나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그릿을 독립변수로 하고,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행복감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릿

행복감

창의성

a b

c'
        

[그림 1] 매개효과 모형

회귀분석 과정을 통하여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표 2>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N=287)

단계 변인 B SE β R2 F

단계1
그릿→행복감 1.12 .16 .37 .139   46.183***

(독립→매개)

단계2
그릿→창의성 .08 .02 .23 .054   16.257***

(독립→종속)

단계3 그릿→창의성
행복감→창의성

.07 .02 .19
.068 10.307*

(독립･매개 → 종속) .02 .01 .13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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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 창의성

그릿 창의성

행복감

.23***

.13***.37***

.19*

[그림 2]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모형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1단계에서 그릿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 p<.001). 2단계에서 그릿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23, p<.001). 3단계에서 그릿과 행복감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창의

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방정식에서는 독립변인인 그릿이 종속변인인 창의성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19, p<.05), 그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

소하여(β=.23→β=.19),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릿이 창의성을 매개로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

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1982)의 z공식에 의하면, z의 절대값이 1.96의 절대값보

다 클 때, 유의확률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Sobel test를 검증한 결과 

z값이 2.28(p<.05)로 그릿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감의 부분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붓스트레핑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4>와 같이 95%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복감이 그릿과 창의성을 매개

하는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표준화 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도검증
(95% 신뢰구간)

하위값 상위값

그릿 → 행복감 → 창의성 .067 .017 .084 .003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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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난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Je(2019)가 대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그릿, 일상적 창의성, 삶 만

족, 긍정정서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고 또한 예비유아교

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 인성, 행복감, 그릿 간에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 결과(Seo & 

Eom, 2019)와 일치한다. 먼저, 그릿과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대학생의 그

릿은 삶 만족도, 행복감, 긍정정서와 정적 상관을 부정정서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

과(Singh & Jha, 2008)와 일치한다. 또 Zhang(2016)이 중국 초·중 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보고한 그릿이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그릿이 긍정정서,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많은 선행연구들(Choi & 

Yang, 2018; Crede, Tynan, & Harms, 2017; Pyo, 2018; Singh & Jha, 2008)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상 결과를 보면 그릿이 높은 사람이 행복감도 높으며 그릿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 지속적인 흥미와 열정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심리적 자산

을 만들게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릿과 창의성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그릿이 높을수록 창의성 발휘에 유

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재적 동기가 높고 행동조절을 잘 하며(Hah & Park, 2018), 노력과 인내를 통해 그들의 새

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끈질기게 고수한다(Sternberg, 2012)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나 흥미는 창의성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Amabile, 1996).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경쟁이나 평가 등으로 인해 학생의 내재적 동

기와 흥미를 약화시키고 있다(Deci, Koestner, & Ryan, 1999). 이러한 흥미부재의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하며(Ivcevic & Brackett, 2015), 이는 바

로 그릿이 강조한 목표를 위한 노력 지속성 특성으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

다. Jung(2019)의 영재중학생과 일반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과 창의적인 인성 

간에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 그릿은 창의적 사고와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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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2017)의 연구 결과, 그리고 Rojas & Usher(2012)의 그릿이 창의성, 그리고 수학적 창의

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창의적인 과정에

서 불확실성이 높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열정을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

으로 지속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은 높아진다.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한 사람이 창

의적 성향이 더 많이 보인다. Park(2008)은 성인기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복감과 창의성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Koo & Kim(2013)은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창의성 간에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Zou, Zhang, & Ma(2017)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원의 정서행복감이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과 관련성이 있고 긍정정서가 높은 

사람이 창의적인 사고 및 행동도 많이 한다고 하였다. Shin & Koo(2010)는 실험을 통해 긍정

적 정서(행복)가 유발된 집단은 부정적 정서(슬픔)가 유발된 집단보다 창의력 검사 점수가 

높으며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긍정적 정서가 창의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확산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Fredrickson(2001)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연

구 결과이다. 

둘째,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그릿이 행복감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감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이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

으므로 매개효과 검정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행복감이 그릿

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즉, 중학생의 그릿이 창의성에 직접 영

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통해 창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행복감이 그

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 중학생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릿의 하위

요인인 지속적인 노력과 일관적인 흥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릿을 통해 행복감을 비롯한 

적극적 심리적 자산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Cho & Yung(2018)의 연구에서는 그릿은 그 자체로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

인이지만, 여가활동을 통한 경험들이 개인의 내면에 긍정적인 심리자산으로 자리 잡게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학생에게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 즐거움, 만족감, 신기함 

등 긍정정서와 행복감을 많이 느끼도록 하면서 그들의 확신적 사고를 촉진하고 호기심, 도

전심, 모험심, 상상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

낄 때 확산적 사고를 하여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떠올리고, 새로운 개념과 경험에도 자주 열

린 마음으로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며 행복한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hin & Koo, 2010). 또한,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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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Kim, 2011), 자아효능감이 높고 주어진 일에 몰입함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목

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그릿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 Pyo, & Kim(2019)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릿은 개체가 곤경 속에서 보호요인으로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긍정

적인 심리자원을 제공해준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적절한 자아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며, 자아성장과 진보를 중시하여 목표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시에 경험

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 사회지지가 많아지면서 삶의 만족도 및 긍정정서가 올라가 행복

감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노력 및 관심이 포함된 높은 그릿과 행복감이라는 두 

가지의 역량을 잘 연결시켜 주면 중학생의 창의성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그릿이 사람들에게 열정, 끈기 등이 포함된 긍정적인 심리자원을 전달하고 장기간

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실패와 도전을 극복하는 정신파워를 제공하며 성공을 막고 있는 장애

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몰론 이 과정에서 도전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은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을 받게 되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에 더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 몰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이 수반되고 긍정정서가 확산적, 긍

정적 사고를 촉진해서 창의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릿이 우수한 인격 특질로 Peterson, Ruch, Beermann, Park, & Seligman(2007)이 제시한 성

격 강점(strengths of character)이론의 내용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성격강점이론에 따

르면 인격 특질은 개체의 행동, 정서, 인지 속에서 반응되고 있어 사람의 성취에 영향을 준

다. 그릿이 바로 이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창의적 목표달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어 성격강점 이론에 경험적으로 지지하며 우수 인격특질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릿이 

끈기와 열정을 내포한 우수한 인격특질의 역할을 발휘하여 창의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복감 증진을 통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중국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그들의 그릿과 행복감, 창의성을 같이 본 연구가 미흡해서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길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릿, 행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릿은 후천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적절한 개입과 교육 및 모델링을 통해 길러

질 수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이를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 일

반적 연습이 아니라 의식적 연습을 통해서 그릿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행에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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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Duckworth et al., 2011). 학생에게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실험, 과제, 미션을 통해 지속적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그

릿의 중요한 가치와 작용을 인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어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양성시켜야 한다. 인간은 교육적 존재로서 특히 가소성이 강한 중학생에게 일상생활에서 그

들의 그릿을 의식적으로 키워야 한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그릿을 예측하는 요인이므로(Borton & Grelle, 

2013),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장 마인드셋(Dweck, 2010)이 필요하다는 신념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지능이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의지나 

노력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변화신념(Dweck, Chiu, & Hong, 1995)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변화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그릿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해결력

도 높았다(Piao & Bak, 2010; So, 2016). 따라서 학생에게 도전적 과정에서 항상 즉각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고 소질과 총명이 아니라 노력과 끈기를 많이 칭찬해주며 결과보다 과정 및 

노력의 가치, 자아성장의 의미를 더 중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그릿과 행복감이 창의성의 예측변인임을 밝히고 행복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릿으로 인해 수반된 성취감, 즐거움, 행복감 등의 긍정적 경험체험을 통해 창의

성, 자아효능감, 창의적 사고와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릿을 키우는 과정에

서 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 상상력, 도

전심, 모험성을 자극하고 창의성 발달에 큰 의미가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격특성인 그릿과 

넉넉한 심리자원인 행복감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창의성 과정에서 큰 힘을 제공해 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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